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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oday, the convergence of fashion design and digital technology has become a popular method 
and accordingly been tried variously in the fashion area.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
ter of the collaboration with fashion and technology, and the meaning of technology as emotional 
expression methods. Selected designer’s collections, literature and other related studies were re-
viewed in order to analyze the generative structure of the meaning and the binary-opposition in 
the convergence of body, fashion design and technology. Literatures and selected designer's collec-
tions were reviewed and quantitatively studies were performed to classify the convergence of hu-
man bodies, fashion design and technology through Greimas Semiotics rectangle based on bina-
ry-opposition of meaning and isotophy analysis.

The research presents three types of fashion technology methods: mechanical movement, light/ 
digital media, and virtual image. The convergence of fashion and technology was classified as the 
direct convergence and the indirect convergence. The direct convergence was characterized by 
variability and has automatic, independent movement, but the indirect convergence was shown 
closed and to have contradistinctive images. 

Key words: binary-opposition(이항대립), convergence(융합), fashion(패션), 
Greimas semiotics rectangle(그레마스 기호사각형), technology(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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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는 문

화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이라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즉, 패션디자인과 디지털 기반 테크놀로지

의 결합이 점차 주목 받고 있으며,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지현 외1)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

지 기능과 편익을 중심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던 테

크놀로지는 현재 디지털 아트, 디지털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다중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새

로운 감성적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중요성 확대

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패션과 테크놀로지

의 결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션디자인에 적

용된 테크놀로지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2)3)4)5)6)7)

들과 패션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사용된 테크놀로

지에 관한 연구8)9)10)11)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패션디자인 분야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사례를 통한 테크놀로지 유형 분류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 중 심미적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해석하고 미학적 대상으로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한 미

의식의 확장과 감성적 도구로의 해석 등 새로운 시

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다양한 학문적 각도로 분석해보는 연구는 필

요한 것이며, 패션과 테크놀로지 간의 다양한 융합

연구의 틀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기능적 목적 외에 감성적 도구

로서 활용된 테크놀로지는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보다 극대화되고 있는데, 홀로그램을 이용한 맥퀸의

2006 F/W컬렉션, 디젤의 2008 S/S컬렉션, 블루 스

크린을 이용한 빅터 & 롤프의 2002 F/W 컬렉션,

증강현실을 이용한 카세트 플라야의 2010 F/W 컬렉

션 등이 그 사례이다. 이들 중 컬렉션을 통해 테크놀

로지와의 결합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

는 대표적 디자이너는 후세인 샬라얀이다. 후세인 샬

라얀은 빛, 동력, 영상, 소재 등을 활용하여 매 시즌

다양한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

으며 테크놀로지를 통한 디자인의 물리적 변형과 감

성적 확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특성과 감성

적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12)13)14)15)와 대표적 디자이너 홈페이지(www.

husseinchalayan. com),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www.

google.com, www.never.com, www.youtube.com), 컬

렉션 동영상 제공 사이트(www.style.com)의 컬렉션

영상 리뷰 작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패션디자인 사례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는 가변성, 결합성과 같

은 물리적인 테크놀로지를 디자인 요소(실루엣, 색채,

빛 등)로 사용한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총 10개였으

며(빅터 & 롤프 2002F/W, 알렉산더 맥퀸 2006F/W,

후세인 샬라얀 2007S/S, F/W, 2008S/S, F/W, 디젤

2008S/S, 카세트 플레야 2010F/W 후세인 샬라얀

2011F/W, 2012S/S), 선정된 컬렉션은 사용된 테크

놀로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의미를 기호

학적 방법에 의해 도출하였다.

의미생성 구조 분석은 선행연구16)를 기반으로 하

였으며, 테크놀로지 방법에 따른 패션디자인 의미도

출을 위해 다중구조 및 복합적 ‘모순구조’의 개념을

도출해기에 용이한 그레마스(Greimas) 기호학 모델

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조형

적 특성을 이항대립적 요소로 분석하여 동위적 개념

틀로 확장하였으며, 동위적 개념을 그레마스 기호사

각형을 적용하여 내재되어있는 복합적 의미도출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나는 패

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한 미의식의 확장에 대

한 의미 분석을 통해, 패션과 테크놀러지 융합의 의

미분석틀을 제시하고, 다양한 학문적 접근의 가능성

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 
김영호의 연구17)에 따르면, 이항대립은 서로 다른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루어, 두 개의 항이 대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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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적 관계(A-B)

이항요소

+ -

양 음

남 녀

오른쪽 왼쪽

불법적 합법적

어둠 빛

삶 죽음

<표 1> 이항요소의 이항적 관계 사례

어 반대적 성격 차이를 통해 의미가 만들어 진다는

것으로, 이항대립은 상징적 의미를 구축하는 논리적

도구로서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의미 생성

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항

대립을 체계화한 20세기 기호학자 그레마스는 이항

대립을 차이점이나 대립을 지각의 중요한 수단이라

고 하였다. 안느 에노(Anne Hénault)18)에 따르면,

그레마스는 의미의 분절을 위해서 이항대립을 가장

기본적인 틀로 가정하고, 이런 대립으로부터 의미의

최소 단위인 의소(seme)의 존재를 가정하며 의소 분

석을 이론화했다. 예를 들자면, +와 -의 관계, 또는

양과 음의 관계, 남과 여의 관계, 오른쪽-왼쪽, 불법

적-합법적, 변칙적-규칙적, 삶과 죽음 같이 반대와의

대립을 통해 대상이 가진 본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둠’과 ‘빛’의 관계에서는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처럼 비교를 통해 의미를 얻게

된다. 즉, 서로 비교되지 않고서는 본질의 의미를 갖

지 못한다는 것이며 상대되는 존재에 의해서 각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표 1>. 다니엘 챈들러

(Daniel Chandler)19)는 사람들이 이항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언어 자체의 내적 특성 때문인지 아

니면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 때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상이 가진 다양한 의미와 내포된 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논리적 도구인 이

항대립의 원리는 문학, 영화, 심리, 정치, 조형예술,

건축, 음악, 패션, 그리고 광고 등 에 다양한 분야의

대상을 해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 그레마스 의미생성모델
기호의 의미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은 기호 그 자체보다 의미 생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즉, 김영도20)의 연구에서는 ‘기호’ 그 자

체가 아니라 ‘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여러 현대

적인 기호 텍스트의 서사에 관심을 기울이며 파리기

호학파를 이끈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은 언어 및

문학적 텍스트의 분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

한 분야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텍스트의 심층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자주 사용되

는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은 이항대립적 관계를 통해

의미의 군(group)이 다른 의미의 군과 어떠한 방식

으로 대립되고 상응하는가에 대한 기술을 논리적으

로 파악하게 한다. 즉, 대상이 갖는 네 개의 의미 범

주를 추출, 그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내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신항식21)의 연구에

따르면,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의 의미관계의 범주는

두 개씩 짝을 지어 서로 대립, 모순, 보완 및 내포의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이항대립적 관계는 심층적 의

미 생성의 체계를 밝히는 틀이 되며, 공시적 혹은 통

시적 의미 분석을 가능케 하는 구조가 된다. 즉, S1

과 S2, -S1과 –S2는 반대의 관계를 갖는 의미이며,

S1과 –S1, S2와 –S2는 모순적 관계를 갖는 의미쌍

이고, S1과 –S2, S2와 –S1은 보완적이거나 내포적

인 관계의 의미쌍이 되는 것이다<그림 1>. 예를 들어

대상의 형태에서 선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직선과 곡

선은 반대적 관계의 대립적 관계이며, 직선과 비직선,

곡선과 비곡선은 모순적 관계가 된다. 비곡선과 직선

의 관계는 보완적인 전제의 관계로 비곡선이 직선화

되는 경직의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비직선의

곡선화되는 유동성의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이다<그림 1>. 즉, 김영도22)에 따르면, 그레마스의 기



감성적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와 패션디자인의 융합에 나타난 이항대립과 의미생성구조

- 137 -

<그림 1> 그레마스 기호사각형과 의미생성 사례

호사각형은 어떤 대상이라도 차이와 대립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역동적 의미작용과

콘텐츠가 전달하려는 가치체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은정23), 신항식24)에 따르면, 그

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의 의미는 특정한 대상이 지

닌 고유한 속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

찰자에 의해 인지되는 요소에 의해 의미생성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조형물의 의미분석은 시각적

으로 인지되는 조형기호들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의미적 동위성(isotopy) 분석을 통해 통사를 구성해

내고, 이를 통해 의미의 구조를 유추해 내는 해석의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때 동위성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휘소들을 반복적 양상을 통해 일관성 있는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통사의 일관된 근거와 관

계를 파악하는 도구가 된다.

패션디자인의 경우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색채, 실

루엣, 디테일, 아이템 등의 시각적 조형 기호들을 파

악 후 이들 사이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 들의 동위성

분석을 통해 통사적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분석된

동위성은 이항대립적 관계를 통해 서로의 의미를 만

들게 되며, 패션디자인의 요소 간 의미의 관계를 통

해 전체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특징적 패션디자인 요소 및 테크놀로지 기

법의 대립적 관계를 분석하여 그와 동위적 관계를

갖는 의미를 교차적으로 분석하는 그레마스 기호사

각형을 연구의 틀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은

신항식25)의 연구를 재구성한 연구의 기본틀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3. 현대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

지의 융합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

달에 따라 패션디자인 영역에서 이를 이용한 새로운

표현방법의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을 통해 패션으로 구현 가능했던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의복의 실루엣과 디테일의 형태를 변화시키

고 빛과 움직임을 패션디자인의 영역에서 표현하는

등 새로운 패션의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새

로운 미의식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

패션디자인은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을 통해 전통적

규범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거나 더 나아가 철학적인

개념이나 논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

였다.

현대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 사례들을 살

펴보면, 패션디자인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

구26)27)28)29)30)31)와 패션 상품의 제작 및 유통과 관

련된 테크놀로지에 관한 연구32)33)34)35)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패션디자인 분야에서의 패션과 테크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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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세인 샬라얀 2007 S/S

- http://youtube.com

<그림 3> 후세인 샬라얀 2007 F/W

- http://youtube.com

<그림 4> 후세인 샬라얀 2011 F/W

- http://youtube.com

로지의 융합을 통한 미의식의 확장과 새로운 시도들

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한

패션디자인의 미의식의 확장은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서 보다 더 극대화되고 있다. 김은정 외36)의 연구에

따르면, 알렉산더 맥퀸, 빅터 & 롤프, 후세인 샬라얀,

카세트 플라야의 컬렉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의 컬렉션에서 패션디자인은 테크놀로지와의 융

합을 통해 테크놀로지와 예술, 그리고 패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에 대한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패션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패션디자인의 방향은 디지털 특성을 반영하

여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인간의 감성과 내

면을 만족시키는 감성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

서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기술적 관점이 아닌

복식 미학적 관점을 통해 분석하고, 구체적 디자인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패션과 테크놀

로지의 융합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연구할 필요

성이 있다.

Ⅲ.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특성
선행연구와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테크놀로지

의 융합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 개의 디자이너 컬렉션(빅터 & 롤프 2002F/W,

알렉산더 맥퀸 2006F/W, 후세인 샬라얀 2007S/S,

F/W, 2008S/S, F/W, 디젤 2008S/S, 카세트 플레야

2010F/W 후세인 샬라얀 2011F/W, 2012S/S)을 살

펴볼 수 있었다. 디자이너 홈페이지의 컬렉션 영상

및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 전체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가 결합 사용된 총 53

개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수집된 사례는 패션

전문가 집단 5인의 자문을 받아 패션과 테크놀로지

결합의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작업을 거쳤으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다. 즉, 기계적 움직임,

빛/영상과의 결합, 가상이미지의 사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적 움직임
기계적 움직임은 테크놀로지와 패션디자인이 직접

결합한 방법으로 후세인 샬라얀의 컬렉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났다. 2007년 S/S(One hundred and elev-

en)의 작품들은 기계의 동력을 이용하여 의상의 길

이를 축소하고, 말아 올리는 방법을 이용해 실루엣과

아이템의 형태를 변형시키며, 면을 뒤집어서 소재와

색채를 바꾸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그림 2>37), <그

림 11>38). 2007 F/W(Airbone)은 접고, 펼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으며<그림 3>39), 2011 F/W(Floating

dress)는 움직이는 드레스와 고정된 모델이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40). 모터와 같은 동력

을 이용한 경우, 직접적 패션디자인의 형태, 크기, 아



감성적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와 패션디자인의 융합에 나타난 이항대립과 의미생성구조

- 139 -

<그림 5> 빅터 & 롤프 2002 F/W

- http://www.youtube.com

<그림 6> 카세트 플라야 2010 F/W

- http://www.youtube.com

<그림 7> 후세인 샬라얀

2007 F/W

- http://www.youtube.com

<그림 8> 후세인 샬라얀 2008 S/S

- http://www.youtube.com

이템 간의 변화, 움직임과 사라짐을 통해 보다 적극

적인 패션디자인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실루엣,

색채, 아이템 등의 활용이 가장 특징적이었다.

2. 빛/영상과의 결합
빅터 & 롤프의 2002 F/W 컬렉션은 블루스크린

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영상과 다양한 색채를 의상의

패턴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블루스크

린 기법을 이용해 가변적 영상과 혼합된 패션디자인

이미지와 영상이 배제된 실제 패션디자인이 실시간

으로 동시에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색채와

문양, 소재 특성 등이 배제된 패션디자인과 영상과

이미지로 변화하는 디자인을 관객은 동시에 보게 되

는 것이다<그림 5>41), <그림 12>42). 카세트 플라야

2010 F/W 컬렉션은 증강현실기법을 사용했는데, 프

린트 된 QR코드를 이용해 가상 그래픽과 인체, 패션

디자인의 합성을 나타냈다. 현실의 디자인과 함께 증

강된 가상의 마스크, 문양, 변형되는 디테일 등이 화

면을 통해 나타나는 방법이다<그림 6>43). 후세인 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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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디젤 2008 S/S

- http://decofairy.

wordpress.com/2011/04/27/

<그림 10> 알렉산더 맥퀸 2006 F/W

- http://primarystudio.co.kr /HOLO-Box-1

라얀 2007 F/W(Airbone)은 LED드레스에 이미지와

다양한 색을 통해 가변적 문양과 색채를 나타냈고

<그림 7>44), 2008 S/S(Reading) 컬렉션은 레이저 빛

의 반사와 움직임을 나타냈으며<그림 8>45), 2008

F/W(Grains and steel)컬렉션은 고정된 인체와 인체

위에서 움직이는 빛을 보여주었다. 2012 S/S(Sip)은

모델이 카메라를 들고 얼굴과 입안을 비추면 스크린

에 각기 다른 영상이 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빛/영상과 패션의 결합은 중첩이라는 방법을 통해

패션디자인 요소 중 주로 색채와 문양의 가변성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으며 아이템과 실루엣 등은 고

정된 특성을 보였다.

3. 가상 이미지
가상의 이미지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표현한 것으

로 패션디자인의 직접적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디자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컬렉션

에 사용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컬렉션은 디젤 2008

S/S<그림 9>46)와 알렉산더 맥퀸의 2006 F/W컬렉션

<그림 10>47)이다. 알렉산더 맥퀸은 유영하는 케이트

모스의 홀로그램을 공중에 띄우는 방법으로 가상과

현실을 혼합하였고<그림 13>48), 디젤은 가상의 해양

생물체를 패션모델들과 함께 움직이게 함으로써 가

상과 현실을 혼합하였다. 반투명한 가상의 그래픽 이

미지는 모델과의 동시적 움직임을 통해 서로 투영되

도록 함으로써 가상과 현실의 모호함을 강조하였다.

기계적 움직임과 빛/영상과의 결합, 가상 이미지

의 테크놀로지의 사용방법과 강조된 디자인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2>.

Ⅳ. 패션디자인 컬렉션에 나타난
테크놀로지 의미분석

1. 인체, 패션디자인, 테크놀로지의 이항대립적
의미 도출과 동위성 분석

인체,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테크놀로지의 결합 유형을 중심으

로 분류하고, 이항대립적 의미도출을 하였다. 먼저

조형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항대립적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위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

위성 분석을 통해 디자인 조형요소와 특성에서 나타

나는 의미를 확장하도록 하였다.

첫째, 기계적 움직임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한 결과, 멈춰선 모델이 입은 의상이 말려 올

라가거나, 옷의 폭이 넓게 펴지는 형태적 변화와 길

이의 장단의 변화를 보였다. 의상은 모델의 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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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융합특성 테크놀로지 방법 디자인요소 컬렉션 대표 이미지

직접

융합

기계적

움직임
동력

이동,

축소,

확대

실루엣,

아이템,

색채

후세인 샬라얀 2007 S/S,

F/W, 2008 F/W, 2011 F/W

<그림 11> 후세인 샬라안 2007 S/S49)

- http://www.style.com

빛/

영상과의

결합

블루스크린

증강현실

LED

중첩,

덧입힘
색채, 문양

빅터 & 롤프 2002 F/W,

카세트 플라야 2010 F/W,

후세인 샬라얀 2007 F/W,

2008 S/S, 2012 S/S

<그림 12> 빅터 & 롤프 2002 F/W50)

- http://vroomheid.tumblr.com

간접

융합

가상

이미지
홀로그램

투영,

혼성
그래픽

디젤 2008 S/S, 알렉산더

맥퀸 2006 F/W

<그림 13> 알렉산더 맥퀸

2006 F/W51)

- http://www.youtube.com

<표 2> 테크놀로지의 융합 유형과 특성

서 움직이지만 모델은 의상의 움직임을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았으며, 정지된 상태를 유

지하였다. 의상의 길이, 폭과는 달리 색상과 소재에

는 변화가 없었으며, 기본적인 아이템과 착장의 방식

에도 변화는 없었다.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통해 고정

되고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 수동적인 인체와 달리

의상은 스스로 움직이고 주체적 형태 변형을 하는

이항대립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항대립적 관계를 통해 동위성을 분석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테크놀로지를 통해 움직

이는 의상은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면서 형태와 실

루엣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고정되지 않은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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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의상
=

폭이 넓어짐/

좁아짐
=

형태/실루엣

변형
=

움직임

=

주체적

=

생물

서 있는 인체
크기 변화

없음

색채/소재 변형

없음
고정 수동적 무생물

<표 3> 기계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인체와 패션디자인/테크놀로지의 동위성 분석

빛나는

=

변하는

색채/문양
=

인체에

의존하는
=

중첩

=

모호함

=

불확정

어두운
고정된

인체/실루엣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 명확함 확정

<표 4> 빛/영상과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인체와 패션디자인/테크놀로지의 동위성 분석

잡히지 않는
=

투영
=

열린
=

공간
=

사실이 아닌
=

가상

잡히는 불투명 폐쇄된 대상 사실 현실

<표 5> 가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체/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동위성 분석

임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정된 인체와 달리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즉, 주체성

과 움직임은 생물의 특성과 동위적 특성을 갖는다.

이와 달리 서있는 인체는 움직이는 의상과 달리 형

태와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의상의 자동적 움직임과 별개로 고정된 인체는 변화

와 움직임에서 배제된 수동적이며 무생물적인 특성

을 띈다. 즉, 기계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

지는 의상에 움직임과 생물체로서의 주체성을 부여

하면서 고정된 인체의 수동성이라는 대립적 의미관

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빛과 영상의 결합을 활용한 테크놀로지의

대표적 사례는 증강현실기법, LED와 블루스크린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빛과 영상의 조형적 활용을 위해

빛과 영상이 사용되지 않는 아이템과 인체는 어둡게

표현되었으며, 빛의 색을 변화시키거나 사실적 추상

적 영상 이미지를 의상과 결합시킴으로써 색채와 문

양의 다양화를 표현하였다. 인체위에 투사되고, 의복

으로 대체되는 영상은 색채와 이미지의 변화를 통하

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빛/영상으로 대체되지 않는

인체, 고정된 실루엣, 아이템은 변화하는 이미지와

별도로 존재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가변적인 빛/영

상은 인체와 패션디자인 위에 투사되며 중첩되어 모

호하고, 불확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빛/영

상과 달리 고정된 인체/실루엣은 개별적이며 독립적

인 요소로 변화하지 않는다. 인체와 실루엣, 디테일

등은 고정되고 명확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확정적

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빛/영상과의 결합을 기반

으로 한 패션디자인과 인체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다

음의 표와 같다<표 4>.

셋째, 홀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이미지와 패션디자

인의 결합에서 모델은 홀로그램의 사이를 걷고, 무대

위의 홀로그램은 생물체가 되어 유영한다. 또 공중에

서 자유자재로 날고 움직이는 모델이 되기도 한다.

패션디자인과 홀로그램은 결합을 통해 하나의 디자

인을 만들어내기 보다, 연상되는 이미지와 컬렉션의

테마를 만들어 낸다. 공중에 투사된 홀로그램의 이미

지를 통해 구체적 형태를 갖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뒤에 있는 모델과 관객을 투영한다. 공간 내에서 대

상과 이미지를 서로 투과하며 열린 대상으로 존재하

는 것이다. 이와 달리 패션디자인은 물리적으로 존재

하는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불투명한 존재이고, 공간

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폐쇄된 대상물이 되어 움직인

다. 열린 공간에서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홀로그램은

가상의 존재로 극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폐쇄적

대상인 패션디자인과 인체는 고정적이며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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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체/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의미생성 모델

존재로 표현된다. 현실적 존재인 패션디자인은 가상

의 홀로그램과 투영되어 홀로그램의 가상적 이미지

를 연계하고 동일시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가상이

미지를 기반으로 한 패션디자인과 인체의 동위성 분

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5>.

2. 의미생성 구조분석
인체,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방식의 이

항대립적 의미분석과 동위성 분석을 기반으로 그레

마스의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의미생성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적 움직임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은 자동

적 움직임을 통해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형태/

실루엣 변화를 나타내며 적극적, 주체적 움직임을 보

여주었으나 이와 달리 형태와 움직임이 고정된 인체

는 수동적이며 무생물적인 특성을 띈다. 형태/실루엣

의 변화와 달리 색상/소재/착장의 방법 또한 바뀌지

않았다. 즉, 정지되어 있는 인체와 고정된 색채, 소재

는 수동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길이와 넓이, 폭, 아이템의 확장과 축소를 통한 변화

를 통해 의상의 형태와 실루엣이 사람의 조작과 별

도로 움직이는 주체적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계적 움직임을 활용한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에서 나타나는 이항대립적 의미는

주체적 의상과 수동적 인간이라는 상호 관계성을 지

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관계를 교차적으로 나

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림 14>.

둘째, 빛/영상과의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디

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의 사례를 살펴보면 테크

놀로지를 통해 빛과 영상(비물질)이 의상(물질)과

중첩되고 색채와 문양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체와 의상의 실루엣은 변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빛/영상과 중첩되

지 않는 분리된 디테일들과 명확한 실루엣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빛/영상과 중첩되는 아이템

과 디테일들은 명확하지 않고, 서로 분리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항대립적 의미 관계를 통

해, 개별적이며 확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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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계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인체와 패션디자인/테크놀로지의 의미생성 모델

<그림 15> 빛/영상과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인체와 패션디자인/테크놀로지의 의미생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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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와의

융합 유형

테크놀로지

사용 유형
인체 패션디자인 테크놀로지

직접 융합

기계적 움직임
수동적/고정성 ↔ 주체화/ 확장성

패션디자인의 생물화를 돕는 테크놀로지

빛/영상과 결합
확정성/개별성 ↔ 불확정성/가변성

비물질적 디자인요소의 활용을 돕는 테크놀로지

간접 융합 가상이미지 사용

폐쇄/현실 ↔ 열린/가상

비현실과 현실의 이미지를

연계시키는 테크놀로지

<표 6>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에 의한 이항대립적 의미와 역할

로 부터 독립된 인체와 중첩의 방법을 통해 가변적

이며 불확정성을 부여하는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교차적 의미관계를 다이어그

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5>.

셋째, 홀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경우 테크놀로지의 의미

를 살펴보면, 투영된 홀로그램은 가상의 이미지를 만

들어내며 관객과 모델을 투영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

어 낸다. 이는 비현실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며 대상이

아닌 배경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열려 있는, 비현실적이며 가상의 공간

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투영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지각되는 폐쇄된 대상으로서의 인체와 패션디자인은

공간과 배경이 아닌 대상으로 인지된다. 폐쇄된 대상

물이며, 현실적 대상으로서의 인체와 패션디자인은

열린 공간과 가상의 이미지로 인지되는 테크놀로지

와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그림 16>.

3.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융합의 의미와
역할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나는 테크놀로지와의 융

합의 의미 분석을 위해 융합의 유형을 분류하면 패

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직접 융합과 간접 융합으

로 나눌 수 있었다. 직접 융합을 한 경우 테크놀로지

와 패션디자인은 적극 결합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역

할을 확장하였는데, 기계적 움직임을 사용한 경우 패

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는 융합을 통해 가변성을 띄

고 의상에 자동적, 주체적 움직임을 부여하였다. 이

에 달리 수동적이며 고정된 인체는 주체가 아닌 대

상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직접 융합의 유형 중 빛/영

상의 형태로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경우에는, 테크놀

로지가 비물질적 디자인 요소의 적극적 사용을 확장

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패션디자인 요소 중 색채와

문양, 이미지를 통해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부여하였

다. 그러나 빛/영상과 중첩되지 않은 패션디자인의

디테일과 인체는 개별적이며 독립된 객체로 역할 하

였다.

테크놀로지가 패션디자인과 간접적으로 융합된 경

우 테크놀로지에 의한 가상 이미지는 폐쇄적이며, 대

상화된 현실로서의 인체와 패션디자인과 대비를 이

루었다. 가상의 이미지는 열린 형태로, 가상의 공간

을 만들어 비현실적 상상과 이미지를 패션디자인과

연계,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개별적으로 존재하

는 인체와 패션디자인은 폐쇄성을 가진 형태로 개별

성을 띄었으며, 가상과 대비되어 현실로 강조되었다.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에 의한 이항대립적 의미와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Ⅴ. 결론
현대 패션디자인은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을 통해

패션으로 구현 가능했던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의복

의 실루엣과 디테일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빛과 움직

임을 패션디자인의 영역에서 표현하는 등 새로운 패

션의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

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과 디

지털 기반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점차 주목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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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특성과 감성

적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선

행연구와 디자이너 컬렉션의 분석을 기반으로 디지

털 패션디자인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테크

놀로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 각각의 의미를 도출하였

다. 이를 통해 인체,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결

합 방식의 이항대립적 의미분석과 동위성 분석하였

으며,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의미생성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패션과 테크놀로지 결합의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에 따라 기계적 움직임, 빛/영상과의 결합, 가상이미

지의 사용으로 나뉠 수 있었다.

첫째 기계적 움직임의 유형에서 테크놀로지를 통

해 움직이는 의상은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면서 형

태와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고정되지 않

은 움직임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정된 인체와

달리 패션은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을 통해 적극적이

며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둘째, 빛과 영상의

결합을 활용한 테크놀로지의 대표적 사례는 LED와

블루스크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테크놀로지는 확정

적/개별적 인체와 대비되는 불확정적이며 가변적인

패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홀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이미지와 패션디자인의 결합

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통해 열린 공간과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 폐쇄적이며 현실적인 인체와 패

션디자인과 대비를 이르고 있다. 즉, 테크놀로지는

패션과의 직접적 결합을 통해 인체와 분리되어 확장

되고, 개별화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며 비물질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비현실과 현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사

례 분석연구라는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지만, 디자이

너 컬렉션에 나타나는 인체,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

합을 통한 미의식의 확장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통해,

패션과 테크놀러지 융합의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의

미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분야의 융합 현

상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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